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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1일 수요말씀>

뇌를 치료하고 몸을 연단하고 만들어야 

마음먹은 대로 행해진다

본  문   마태복음 26장 41절

         에스겔 3장 9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계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뇌 치료, 마음 치료’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급한 휴거의 때에 계획적으로 우리들

의 뇌를 치료하시고자 분체를 통해서 근본의 말씀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간절히 휴거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

고자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때를 맞고 

살고 있어도 이때를 실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령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육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한 것이 먼저이지만, 땅의 입장에

서 보면 육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육을 가지고 행하면서, 자기 마

음과 혼과 영을 변화시켜야 하기에 육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지요? 네! ‘뇌’에서 



- 2 -

일어납니다. 뇌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뇌는 ‘육의 지체 중의 하나’

입니다. 고로 뇌가 굳어서 온전하지 못하면, 마음도 온전하게 작용할 수 

없고, 그러니 제대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몸’으로 삽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몸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저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

본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본은 ‘뇌’입니다. 뇌에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뇌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없듯이, ‘마음’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뇌를 고치고 몸을 연단해야 합니다. 뇌를 발달시키고 몸을 연

단해 놔야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행해져서 얻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 수련회부터는 ‘뇌 치료, 마음 치료, 몸 연단’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되, 한 번 듣고 행해서는 뇌가 고쳐지지 않고, 몸

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

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계획적으로 행함으로 뇌를 고치고 

몸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수련회 때 전한 잠언들을 총정리 해서 전해 주겠습니다. 한 번

에 쭉 이어서 들으면, 말씀의 맥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와 ‘뇌 치료, 몸 

연단’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고 이해될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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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과 뇌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마음에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생

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하구나.’ 하며 마음만 고치려 

한다. 

2. 생리적인 것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모르고 ‘마

음’만 다스리려 하니 안 된다. 

3. 몸이 아픈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두고 ‘왜 내 마음이 아픔

을 느끼지?’ 한다. 몸이 아프니, 몸을 고쳐야 된다.

4.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만 고치

려 하니, 안 된다. 

5.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느끼는 것이다.

6. 생리적으로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

로 그릇 생각하고 마음만 다스리려 하니, 잘 안 된다.

7. 몸이 고장 나서 아픈 것인데, 안 아프려고 마음만 참으면 되느냐. 몸을 

고치는 것이 근본의 해결 방법이다.

8. 뇌의 생리적 현상을 마음이 느낀다.

9. 몸의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난다.

10. 순리적인 현상으로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상이 생겨서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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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음을 못 잡겠다고 하며 마음만 잡으려 하지 말고, 뇌 자체에서 일

어나는 현상이니 뇌를 고쳐야 된다.

12. 뇌가 습관이 되면 그같이 작동하니, 마음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마음은 뇌의 상대적 반응이다.

13. 신경을 건드리니 아픈 것도 느끼고, 좋은 것도 느끼는 것이다.

14. 신경을 건드렸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또 하나는 자체 생

리적인 작용으로도 느낀다. 또 하나는 마음이 생각해서 뇌가 느끼고 

몸이 느낀다.

15. 쪼개서 분석해서 다스리기다.

16. 자체 생리적인 현상도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체 

운행’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17. 뇌와 몸은 ‘심는 대로’ 반응이 일어난다.

18. 심는 것이란,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다.

19. 뇌와 몸은 ‘만드는 대로’ 작용을 한다.

20. 뇌 만들기, 몸 만들기다!

21. 의학으로는 몸을 치료하고, 종교로는 마음을 치료한다.

22. 아픈 뇌와 몸을 치료하면, 마음도 치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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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음으로도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다. 좋게 생각하면, 뇌신경이 좋

게 자극되어 치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계를 넘은 것은 마음만으

로 치료하지 못한다. 쪼개고 찢어서 썩은 곳과 이상 있는 곳을 잘라 

내야 치료된다.

24. 첫째, 의사를 통해서 의학 기구나 약으로 치료하고 / 둘째, 종교적으

로 마음을 치료하고 / 셋째, 자기가 운동하면서 몸을 자극하면 치료

가 된다. 

25. 운동하지 않아서 몸이 쑤시는데, 의사가 기구나 약을 쓴다고 해서 치

료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 마음을 위로한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는

다. 몸이 쑤시는 것은.. 운동하여 몸을 움직여 줘야 치료된다. 그러면 

몸이 작동하니 마음도 몸도 안 아프다.

26. 다리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저리고 아픈데, 의사가 의학 기구로 치료

하고 약을 먹인다고 해서 낫겠느냐. 또 종교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낫겠느냐. 일어나서 운동하여 몸을 풀어 혈액

순환이 되게 해 줘야 낫는다. 

인생 문제도 먼저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분별하고 치료하기다! 육

체의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알고 자

기 마음만 약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연단만 하니, 얼마나 미련하냐.

27. 종교인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학자들은 거의 “마음이 약해서 그

렇다. 신경을 써서 그렇다.” 한다. 뇌와 몸 자체에 신경 쓰는 병이 

있어서 마음도 그렇게 된 것이다. 뇌를 고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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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린아이가 더워서 못 참는다고 방에서 나간다고 하니, 어른들이 

“왜 밖에만 나가냐. 너는 마음이 약해.” 하며 책망한다. 그러니 어

린아이가 울면서 갖은 고통을 겪는다. 어린아이는 뇌와 몸의 체질이 

어려서 어른보다 더 더위를 잘 탄다. 뇌와 몸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

이다. 어른들은 체질상 더위를 덜 탄다. 

뇌와 몸 자체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마음이 약하다고만 본다. 그러니 

늘 자기 마음만 연단한다. ‘몸 연단’, ‘뇌 연단’이다. 

29.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마, 곧 네 뇌를 화

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 주겠다.” 하셨다. 

30. 마음을 못 잡는 이유가 있다. 이는 뇌 자체에서 그런 체질로 작동되

어서 그렇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다.

31. 몸을 다친 사람들은 그 반응으로 마음이 고통을 받는다. 마음이 약해

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서다.

32. ‘체질 연단’이다.

33. 마음은 몸보다 약하다.

34. 연단되지 않은 몸의 마음은 약하다.

35. 연단된 몸의 마음은 강하다.

36. 연단되지 않은 뇌의 마음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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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단된 뇌의 마음은 강하다.

38. 몸이 연단되어야 안 늙는다.

39. 마음을 연단한다고 해서 안 늙느냐. 

40. 안 늙으려면,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여라.

41. 뇌 변화, 몸 변화는 영 변화다.

42. 몸이 행동해야 혼도 영도 변화된다. 마음만 변화시키려 한다고 해서 

혼과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43. 체질 개선, 마음 개선이다.

44. 마음만 개선해서는 몸으로 행하지 못한다.

45. 몸을 개선해야 된다.

46. 예수님은 말하기를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못 한

다.” 했다.

47. 운동선수가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패배했겠느냐. 몸과 뇌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8. 마음이 약해서 역기를 못 들었겠느냐.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못 든 것이다. 먼저는 몸 연단, 뇌 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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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마라톤에서 마음이 약해서 승리하지 못했겠느냐. 몸과 뇌에 힘이 없

어서 못 한 것이다. 

50. 휴거도 몸이 약하면 못 한다. 뇌가 약하면 못 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너희 육이 행해야 영이 변화되어 휴거된다.” 하셨다. 

51. 마음에서 되면, 다 할 수 있다. 다 하고 싶기 때문이다.

52. 고로 늙기 전에 힘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다.

53. ‘몸’이 황금 덩어리다. ‘뇌’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다.

54. 전능자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 몸과 뇌를 써라!

55. 몸 만들기, 뇌 만들기다!

56. 월명동을 개발해서 만들듯이, 몸과 뇌를 만들기다! 몸과 뇌를 만든 

만큼 마음을 강하게 쓰게 된다.

57. 자기 몸과 뇌를 개발하지 않고서 자기 마음을 천국같이 먹는다고 해

서 되겠느냐. 

58. 몸도 뇌도 늙어서 작동을 못 하는데, 마음이 하기 싫어서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59. 몸이 젊으니까 하기 싫어도 몸과 뇌에서 작동하니 마음이 반응하여 

기뻐하며 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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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마음이 약해서 못 해.’ 하며 마음만 원망하

고 책망하지 말고, 몸과 뇌를 책망하고 고치고 연단하여라. 

61. 운동해서 몸을 강하게 하듯,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몸 체

질과 뇌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라.

62. 뇌가 약하고 몸이 약하면, 마음이 원해도 못 한다.

63. 실천은 몸이요, 생각은 마음이다. 

64. 고장 난 차를 가지고서 잘 달리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잘 달리겠

느냐. 

65. 체질상 몸과 뇌가 고장 나 있는데, 마음만 일편단심 한다고 해서 되

겠느냐.

66.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100% 원하는데 

몸과 뇌가 굳어서 행해지지 않아 빵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이라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다. 몸을 움직

여 100점이 된 사람만 1명 전도했다. 200점인 사람은 2명을 전도

했고, 300점인 사람은 3명을 전도했다. 

67. 먼저는 뇌를 고치고 몸을 만든 다음에 마음을 만들어서 쓰기다!

68. 뇌와 몸을 제대로 만들었기에 젊었을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

로 산 것이다. 

69. 늙으면, 인생을 ‘입’으로 살고 ‘마음’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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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젊은 자들은 인생을 ‘몸’으로 산다.

71. 남들은 타고나서 잘하는데, 자기는 타고나지 못해서 못 한다고 한탄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아니다. 자기도 타고나서 ‘뇌’와 

‘몸’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행동하지 않아서 굳어서 못 느끼고 

안 되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행하여라.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씩 

하면 자기도 자기 몸에 타고난 것이 나타나 기뻐 뛴다.  

72.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

하셨다. 고로 인간에게 무한한 재능과 소질을 주셨다. 그것이 ‘뇌’

에 다 저장되어 있다. 고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행하면 잠재 

능력이 나온다.

7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74. 선생도 산속에서 21년 동안 몸 연단, 뇌 연단하며 굳은 것을 다 풀

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

었다. 고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고, 마음이 정상적이니 마음으로 뇌

와 몸을 다스리게 되었다.

75. 모두 마음만 다스리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은 뇌의 이름이

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다스려지느냐. 몸을 가지고 다스리기다! 

고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76. 일생 동안 몸으로 한 것은 되어 있고, 안 한 것은 안 되어 있다. 



- 11 -

77. 신앙의 영적인 것도 몸으로 한 것은 되어 있고, 안 한 것은 안 되어 

있다. 

78. 휴거는 ‘몸의 실천’으로 영을 변화시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영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다. 육은 땅에서 시대 말씀으로 성자와 보낸 자와 

사랑 일체 되어 시대의 뜻을 펴며 사는 삶이다.  

79. 육신을 묶어 놓으면, 마음이 원해도 못 한다.

80. 뇌가 굳어 묶여 있으면, 마음이 원해도 안 된다. 먼저 굳은 뇌를 풀

어서 끌러 놓고 행하기다.

81. 육체를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2. 계획적으로 성자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체질이 되어 몸과 뇌가 고쳐진다. 

83. 인생... 뇌 치료, 마음 치료, 몸 치료다.

84. 인생... <마음의 근본>인 ‘뇌와 몸’이 굳은 것을 제대로 만들고 연

단하면, 마음도 같이 강해지고 고쳐진다.


